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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글은 지난 12년 간의 기록관리의 역사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그간의 연구동향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관리분야의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 2종과 

기록관리 관련분야 6종의 학술지에 실린 31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정량적 분석에서는 31편의 논문목록을 작성하고, 

분야별․연도별 논문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연구자별 현황에서는 연구당 저자수, 논문편수별 연구자,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소속기관의 유형을 밝혔다. 내용분석에서는 먼저 기록관리의 역사는 일반사, 국내 역사, 국외 역사의 세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를 세분하여 국내 역사는 삼국시대 -백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공공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의 시대별로 나누었으며, 국외 역사는 아시아, 북미, 유럽, 러시아의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향후 기록관리의 역사 분야의 미래 발전을 위해 이론과 실무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주제어: 기록관리의 역사, 기록관리 일반사, 국내 기록관리의 역사, 국외 기록관리의 역사, 연구동향

<ABSTRACT>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history published 
during the past 12 years, analyzing issues, and suggesting future tasks in related research areas. It starts 
with categorizing research area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history in archival sciences. All 
31 articles have been selected from the 2 journals on archival science and 6 journals on related research 
areas. In quantitative measurement, the paper draws up 31 kinds of article bibliographies and looks at 
the current status of subject areas by year and author. In content analysis, selected articles are categorized 
into 3 subject areas, that is, general history, domestic history, and foreign history. For each subject area, 
research trends of the historical and regional studies are analyzed. This study concludes with emphasis 
on a new research direction between practice and points out that academic theory should be required 
for the future development in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history.

Keywords: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history, general history, domestic history, foreign history, 
research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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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기록관리학이 체계적으로 발전해나

기 위해서는 기록관리학의 연구 영역을 확장해

야 하고 새로운 연구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세부영역의 전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기록관

리학은 문헌정보학, 역사학, 행정학, 법학, 컴퓨

터학 등과 깊이 관련된 학제성을 띤 학문이어서 

각 분야와 공통의 영역을 구축하여야 하고 공동

의 주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기록관리학회는 2010

년 출범한 지 11년이 되던 해에 산하 편집위원

회를 통해 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주제영역을 

선정하여 정량적 분석과 내용분석을 통해 그 

연구 성과와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이후의 학술

연구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4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첫째, 최재희(2011)의 논문 “국

내의 기록물 평가론 연구동향 -회고와 전망-이

다. 전체 33편의 논문을 평가하여 논문의 감소

와 실무를 담당하는 연구직의 참여가 줄어들었

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안 제시나 평가에 관

한 문제점 지적과 같은 논의가 감소하고, 향후 

이론과 실무의 조응을 통해 평가 영역의 활성

화와 다양한 기반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 둘째, 이소연(2011)의 논문 “국내 전자

기록 연구의 동향 분석 -회고와 전망-”인데, 전

자기록을 다룬 논문 57편을 선정하여 8가지 세

부 주제영역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셋째, 설문

원의 논문(2011) “기록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동

향과 과제”인데, 기록분류와 관련된 35편의 논

문을 선별하여 분야별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해외 연구 동향, 국내 현장의 수요 등을 고려하

여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넷째, 이소연

(2013)은 “국내 디지털 보존 연구의 동향 분석”

은 디지털 아카이브나 보존 관련 키워드를 포함

하는 연구논문 115건을 선정하여 일반 연구, 정

책 연구, 기술 연구와 디지털 자원 유형별 연구

의 4가지 주제영역별로 범주화하여 연구의 내

용을 분석하였다. 

필자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록관리 분

야중 핵심영역의 근간을 이루는 기록관리 역사

의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기록관리학의 학문영역으로서의 기록관리

의 역사를 개관하고, 기록관리 분야의 ｢한국기

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 2종 및 기록관

리 관련 분야 6종의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선정

한 후 정량적 분석과 내용분석을 통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연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기록관리학 영역에서 기록

관리의 역사 연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고

무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는 기록관리 역사의 국내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

록학연구｣ 2종과 기록관리 관련분야의 ｢기록관

리보존｣, ｢한국고대사연구｣, 경북대의 ｢사회과

학｣, ｢한국사연구｣, ｢역사교육｣, ｢한국문화｣의 

6종의 학술지에 실린 31편의 논문을 국내 학

술검색서비스인 DBPIA를 검색하여 추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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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방법은 기록관리학의 학문영역으

로서의 기록관리의 역사, 정량적 분석과 내용분

석을 실시하였다.

1) 기록관리학의 학문영역으로서의 기록관

리의 역사

기록관리학의 학문영역으로서의 기록관리의 

역사는 기록관리학의 정의, 교육분야와 커리큘

럼, 그리고 한국기록관리학회와 한국기록학회

의 흐름에 대해 밝히고, 기록관리학의 연구동향

이나 인용분석을 통해 연구영역의 주제나 흐름

을 파악한 다음 기록관리의 역사의 연구범주를 

설정하였다. 

2) 정량적 분석

31종의 논문목록을 작성하고, 분야별․연도

별 논문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연구자별 현황에

서는 연구당 저자수, 논문편수별 연구자, 연구

자의 소속기관 및 소속기관의 유형을 밝혔다. 

3) 내용 분석

내용분석에서는 기록관리 역사는 일반사, 국

내 역사, 국외 역사의 세 분야로 나누고, 각 분

야를 세분하여 국내 역사는 삼국시대 -백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공공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의 시대

별로 나누었으며, 국외 역사는 아시아, 북미, 유

럽, 러시아의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의 시기별, 지역별 역사를 

다룬 논문을 중심으로 하고 기록 자체를 다룬 기

록의 역사는 제외하였다. 

 2. 기록관리학의 학문영역으로서의 
기록관리의 역사

기록관리학은 기록의 생산, 이용, 보관, 처분 

등 기록의 생애주기(life cycle) 전 과정과 관련

한 이론과 방법론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SAA의 ｢기록관리용어사전｣에 의하

면 기록관리학(archival science)이란 “기록된 

자료에 대한 평가, 입수, 인증, 보존, 접근제공 

등의 실무를 뒷받침해주는 체계적 이론체”이다

(Pearce-Moses 2005).

국내의 ｢기록관리학사전｣에서 기록관리학(re- 

cords management)은 “현용기록(current re- 

cords), 준현용기록(semi-current records), 보

존기록물(archives), 보존문서(manuscript repos- 

itory) 등 전반적인 기록 업무에 관한 프로그램

을 만들고 기록물의 평가 및 제적, 수집, 분류 

및 배열, 목록 기술, 참고봉사, 전시 홍보, 보존, 

그리고 기타 이용자 봉사 등에 대한 이론 및 방

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

의하고 있다(최정태 등 2005). 

우리나라에서도 기록관리학이 공식적인 학

문으로 인정받고 교육과정에 자리 잡게 된 것

은 얼마 되지 않았다. 1999년 12월 7일에 법률 

제5709호로 신규 제정된 ｢공공기관의기록물관

리에관한법률｣과 2006년 10월 4일에 법률 제

8025호로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률｣에 의해 기록관리 분야의 정책 및 제도가 조

직화되었다.

교육 분야는 1999년 3월에 목포대에서 일

반대학원의 협동과정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

까지 일반대학원의 협동과정이나 학과 내 전

공, 또는 특수 또는 전문대학원 소속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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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이루어졌다. 2013년 현재,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 22개(이화여대는 일반대학원 학

과 간 전공 박사과정 및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의 2개 과정)의 대학원 과정이 신설되었으나 

2005년 10월 19일 공주대의 기록관리학 협동

과정이 폐지되어 현재 21개 대학원에 개설되

어 운영되고 있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13). 이

러한 교육과정의 운영은 기록관리전문가의 양

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기록관리가 학문

의 영역으로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

었다. 

각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을 살펴보면, 

기본지식범주에 속하는 과목으로는 19개 대학

이 기록관리학(입문, 개론)을 입문과정으로 

설정하였다. 핵심과목은 기록수집 및 평가, 기

록조직(정리, 기술), 전자기록관리, 기록관리시

스템, 기록보존, 기록관경영, 기록정보서비스, 기

록관리법령, 기록물검색, 기록관리의 역사가 개

설되어 정보기술, 전자기록, 서비스 영역이 확

장되었다. 보충지식범주에는 행정학과 관련된 

행정조직, 정보정책론, 행정관리론, 컴퓨터공

학 관련의 데이터베이스 등이 개설되어 기록

관리 학문의 학제적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서울대는 특히 교과과정을 기본과목, 핵심과

목, 보충과목, 실무과목, 연구과목으로 나누고, 

보충과목에는 전자정부론, 한국현대사, 기록

관리와 지식경영,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데이

터베이스 관리론, 구술사연구, 고문서연구, 헌

법행정법의 8개 과목이나 개설하고 있다. 실무

지식과 연구지식에 있어서는 기록관리실습을 

17개 대학이 중요시 하였고, 연구방법, 논문연

구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한국기록관리학

회 2013). 이들 과목중 기록관리의 역사는 핵

심과목에 포함되어 있어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

을 알 수 있다. 

또한 1999년 한국기록관리학회가 출범하여 

2001년부터는 기관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를 발간하였고, 2000년에는 한국기록학회가 결

성되어 ｢기록학연구｣를 발간하였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기록관리학회와 한국기록학회를 중심

으로 기록관리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기록관리

의 역사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논

문들을 분석하면 기록관리의 역사분야의 연구

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중에서도 어떤 영역에 

관심이 집중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미래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

겨진다. 

최근 기록관리학의 연구동향이나 인용분석을 

통해 연구영역의 주제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들이 있다. 김희정(2006)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에 

대하여 수행된 총 12건의 연구들을 시계열적으

로 분석하여 1980년대는 기록물과 기록관 중심

의 연구, 1990년대에는 전자기록물과 정보시스

템 중심의 연구, 2000년대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파생되는 여러 전문적 정보기술 주제와 인접 학

문과의 결합성이 강조되는 학제적 연구가 중심

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재윤, 문주영, 김희정

(2007)은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여 2001년부

터 2006년까지 국내 문헌정보학 영역의 대표적

인 저널 5종을 선정하여 기록관리학 논문 145건

을 분석하였는데, 핵심주제 영역은 전자기록관

리․디지털보존, 기록관리정책․제도, 기록물 기

술/목록, 기록관리학 영역/교육이었고, 문헌단

위 지적구조 분석을 통해서는 디지털아카이빙 

주제 영역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시기별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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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기록정보서비스 영역이 새롭게 대두됨을 

밝히고 있다. 장로사, 김유승(2009)은 2000년부

터 2008년까지의 기록관리학 관련 5개 학회지에 

발표된 정보학 영역의 연구 성과 99건을 전자기

록물 및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보학 영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을 조사․분석하였다. 이 

분야는 메타데이터, 전자기록물, 디지털 아카이

빙(아카이브), 정보(기록물)공개 등이 핵심 정

보학 영역이었다. 남태우, 이진영(2009)은 우리

나라 기록관리학 전문 학술지의 논문을 주제영

역별, 간행시기별, 학술지별, 연구자별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의 동향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의 핵심 주제는 법률․제도/정

책, 보존, 전자기록관리였다. 기록관리법의 제정

으로 1997-2001년에 연구가 증가하였다. 김규

환, 장보성, 이현정(2009)은 1999년부터 2008년

까지의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전문 학술지 3

종에 발표된 344종을 선정하여 논문제목의 구

문 및 의미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핵심주

제는 기록물, 기록물관리, 정책/제도, 시스템, 체계

/체재, 기관, 분류/목록/기술, 표준/표준화, 정

보서비스, 아카이브즈/아카이빙, 장치/장비/용

품, 기준/규정/규칙, 인력이었다. 김규환, 남영

준(2009)은 1999년부터 2009년 9월까지 ｢한국

기록관리학회지｣, ｢기록학연구｣, ｢기록관리보존｣

에 게재된 374편의 핵심 논문들을 추출하였다. 

핵심주제는 기록물/기록매체, 아카이브즈/기록

관리, 법/정책/제도, 기관, 시스템/장비/기술, 표

준/기준의 6개 주제영역이 1999년 이후 지속적

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연경

(2011)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01년 창간호

부터 2010년까지 17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자들의 인용행태를 분석하여 학제성을 밝힌 결

과 문헌정보학과의 학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김희정(2006), 이재윤, 문주영, 김희정

(2007), 장로사, 김유승(2009), 남태우, 이진영

(2009),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2009), 김규환, 

남영준(2009), 정연경(2011)의 연구에서는 기

록관리학 연구영역에서 기록관리의 역사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기록관리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록

관리의 역사 연구의 범주를 정할 필요가 있다. 

역사 연구는 총체사와 세부 주제별 역사로 나

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총체사는 세계사, 지

역사, 국별사, 시대사, 문화사, 기록관리 역사

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부 주제별 

역사는 기록관의 설치, 기록관의 관리와 봉사, 

기록관의 행정/법규/재정, 분류/정리, 기록의 

생산/이용/보관/처분, 전문직의 양성과 그 기

관의 역사, 기록관리학의 성립과 발전, 기록관 

운동과 단체에 관한 역사, 관종별 기록관, 기록

관리학의 비교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

진다.

이번 연구에서는 발표된 논문을 분석하여 기

록관리 역사는 일반사, 국내 역사, 국외 역사의 

세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를 세분하여 국내 역

사는 삼국시대 -백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

제강점기,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공공기록관

리법 제정 이후의 시대별로 나누었으며, 국외 

역사는 아시아, 북미, 유럽, 러시아의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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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분석

3.1 정량적 분석

3.1.1 대상 논문의 선정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 논문은 ｢한국기록관

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를 비롯한 관련 학

회지에서 기록관리의 역사를 다룬 연구 논문을 

검색하였다. 주 검색 대상은 국내 학술검색서

비스인 DBPIA를 검색하여 31편의 논문을 추

출하였다. 분석대상 논문은 <표 1>과 같고, 대

상이 된 학술지는 기록관리분야의 ｢한국기록

관리학회지｣(10회)와 ｢기록학연구｣(15회) 2

종과 기록관리 관련분야의 ｢기록관리보존｣(1

회), ｢한국고대사연구｣(1회), 경북대의 ｢사회과

학｣(1회), ｢한국사연구｣(1회), ｢역사교육｣(1회), 

｢한국문화｣(1회)의 6종으로 모두 8종이다. 

기록관리의 역사는 일반사, 국내 역사, 국외 

역사의 세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를 세분하여 

국내 역사는 삼국시대 -백제-, 고려시대, 조선

시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공

공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의 시대별로 나누었으

며, 국외 역사는 아시아, 북미, 유럽, 러시아의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no 분야 저자(출판연도) 논문제목 학술지

1 일
반
사

일반사 박찬승(2007)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기록관리보존, 11

2 일반사 서혜란(2009) 한국 공공기록관리 정책의 연대기적 검토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2)

3 일반사 이영학(2012) 한국 기록관리의 사적 고찰과 그 특징 기록학연구, 19

4

국
내

기
록
관
리
의

역
사

삼국시대 -백제- 윤선태(2007) 백제의 문서행정과 목간 한국고대사연구, 48

5 고려시대
남권희, 
옥영정(2001)

高麗時代 記錄物의 交流와 保管制度 경북대社會科學, 13

6 고려시대 강은경(2003) 고려시대 공문서의 전달체계와 지방행정운영 한국사연구, 122

7 고려시대 강은경(2004) 고려시기 공문서 관리체계에서 胥吏의 地位 역사교육, 89

8 조선시대 이경용(2004a) 한말 기록관리제도 -공문서관리규정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

9 조선시대 오항녕(2008) 조선전기의 기록관리 체계의 이해 기록학연구, 17

10 조선시대 이영학(2009) 대한제국시기의 기록관리 기록학연구, 19

11 일제강점기 이경용(2004b)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 기록학연구, 10

12 일제강점기 이승일(2007a) 조선총독부의 기록수집 활동과 식민통치 기록학연구, 15

13 일제강점기 이상찬(2013) 조선총독부의 도서정리사업의 식민사적 성격 한국문화, 61

14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이경용(2003)
한국 기록관리체재 성립과정과 구조 
-정부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8

15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전현수(2007) 한국 현대기록관리 제도의 정립(1969-1999) 기록학연구, 15

16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이승일(2007b)
1960년대 초반 한국기록관리체재의 수립과정과 제도적 
특징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2)

17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이승일, 
이상훈(2008)

보존문서정리작업과 국가기록관리체계의 개편
(1968-1979)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18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이승일(2008a) 1980-90년대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과 제도적 특징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19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이상훈(2009)
한국정부 수립 이후 행정체재의 변동과 국가기록관리체
재의 개편

기록학연구, 21

20
공공기록관리법 
제정이후

정용욱(2004)
역사학 연구와 기록 -1990년대 후반이래 기록관리제도
의 발달, 자료의 정보화와 한국현대사 연구-

기록학연구, 9

21
공공기록관리법 
제정이후

이승일(2008b)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관리체제의 개편 
(1999-2008)

기록학연구, 18

<표 1> 기록관리의 역사 연구 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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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연도

일반 국내 국외 계

삼국
시대
-백제-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공공기록
관리법제정 

이후
아시아 북미 유럽 러시아

2001
남권희․
옥영정

1

2002 ․

2003 강은경 이경용 정용욱 3

2004 강은경 이경용a 이경용b

강대신․
박지영,
문주영․ 
김나영

노경란․
박희영

송기호․
소매실

조호연a
조호연b

9

2005 조호연 1

2006 ․

2007 박찬승 윤선태 이승일a
전현수
이승일b

주은성 6

2008 오항녕
이승일, 
이상훈
이승일a

이승일b 4

2009 서혜란 이영학 이상훈 3

2010 이경래 1

2011 남경호 1

2012 이영학 1

2013 이상찬 1

계 3 1 3 3 3 6 2 3 2 1 4 31

<표 2> 분야별․연도별 논문 현황

3.1.2 분야별․연도별 논문현황

기록관리의 역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 31편을 

분야별․연도별로 나누어 그 내용을 분석하면 

<표 2>와 같다. 

no 분야 저자(출판연도) 논문제목 학술지

22

국
외

기
록
관
리
의

역
사

아시아
강대신, 
박지영(2004)

중국․일본의 기록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4(2)

23 아시아
문주영, 
김나영(2004)

아시아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에 관한 연구 
-인도․싱가폴․베트남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4(1)

24 아시아 남경호(2011) 일본의 공문서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체재 검토 기록학연구, 30

25 북미
노경란, 
박희영(2004)

북미지역 의 기록관리체재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4(2)

26 북미 이경래(2010)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체재에 대한 역사적 이해 기록학연구, 10

27 유럽
송기호, 
소매실(2004)

유럽의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에 대한 연구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4(1)

28 러시아 조호연(2004a) 소련초기의 기록관리제도와 그 변화 기록학연구, 10

29 러시아 조호연(2004b)
러시아혁명 이후부터 1930년대까지의 소련의 기록관리
제도

한국기록관리학회지, 4(2)

30 러시아 조호연(2005)
러시아 연해변강주(沿海邊疆州)에서의 기록관리업무
의 성립과 발전

기록학연구, 12

31 러시아 주은성(2007) 소비에트 초기 기록관리제도 형성과정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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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시기의 

논문이 6편으로 가장 많고, 국외-러시아-가 4

편, 일반사,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국외-아시아-가 각 3편, 공공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와 국외-북미-가 각 2편, 삼국시대-백제-

와 국외-유럽-이 각 1편이다. 

연도별로는 2004년에 9편으로 가장 연구가 

많았고, 2007년 6편, 2008년 4편, 2003년과 2009

년에는 각 3편, 2001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에 각 1편이다. 

3.1.3 연구자별 현황

기록관리의 역사분야 31편의 글을 발표한 연

구자는 총 36명이고, 중복된 사람을 제외하면 

25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당 저자수, 논

문편수별연구자,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소속기

관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당 저자수

저자는 단일저자와 공동저자로 나누어 분석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저자가 1명

인 경우는 25편으로 전체의 80.64%이고, 공저

는 6편으로 19.35%로 20%가 채 되지 않는다. 

기록관리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연합으

로 연구하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주제를 선정하

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논문편수별 연구자

논문편수별 연구자는 <표 4>와 같다. 이승일

이 4편으로 논문편수가 가장 많았고, 이경용과 

조호연이 3편이며, 강은경과 이상훈이 2편이다. 

20명이 1편인데, 그중 10명이 단일저자이고, 10

명은 공동저자이다.

3)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소속기관의 유형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유형을 정리하면 <표 5>

 연도

저자수 
2001 2003 2004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명 3 5 1 6 3 3 1 1 1 1 25(80.65)

2명 1 4 1 6(19.35)

계 1 3 9 1 6 4 3 1 1 1 1 31(100)

<표 3> 연구당 저자수

편수 연구자명 계(명)

4편 이승일 1

3편 이경용, 조호연 2

2편 강은경, 이상훈 2

1편
박찬승, 서혜란, 윤선태, 오항녕, 이상찬, 전현수, 정용욱, 남경호, 이경래, 주은성, 남권희․옥영정, 

강대신․박지영, 문주영․김나영, 노경란․박희영, 송기호․소매실
20

총계 25

<표 4> 논문편수별 연구자 및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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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소속기관 및 직급
소속기관의 유형

대학교 기록관 연구소 도서관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승일 국회기록보존소 / 기록연구사 ○

이경용 국가기록원 / 학예연구사 ○

조호연 경남대 인문학부 / 교수 ○

강은경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 연구원 ○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 교수 ○

서혜란 신라대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교수 ○

윤선태 동국대 역사교육학과 / 교수 ○

오항녕 충북대 우암연구소 / 전임연구원 ○

이상찬 서울대 인문대 국사학과 / 교수 ○

전현수 경북대 사학과 / 교수 ○

이상훈 한국외대 일반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석사 ○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 교수 ○

남경호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박사과정
○

이경래 중앙대학교 대학원 역사학과 / 박사수료 ○

주은성 러시아 국립인문대학 기록학과 / 박사과정 ○

남권희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교수 ○

옥영정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실 ○

강대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정보실 / 선임기술원 ○

박지영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석사과정 ○

문주영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박사과정 ○

김나영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석사과정 ○

노경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식정보센터 

해외정보실 / 선임연구원
○

박희영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

송기호 서울 영신고등학교 / 사서교사 ○

소매실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박사과정 ○

 계 25 8 2 4 2 4 5

<표 5>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소속기관의 유형

와 같다. <표 5>는 <표 4>에 제시된 연구자의 

순서대로 정렬 한 것이다. 연구자들의 소속기

관 및 유형을 보면, 대학교에 소속된 전문그룹

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모두 교수직에 

있고 전공은 역사학이 6명, 문헌정보학이 2명

이었다. 기록관리의 역사 연구는 역사학을 전

공하는 교수들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대학원 박사과정이 5명이고 석사과정이 

4명이었다. 박사과정은 문헌정보학 전공이 2명, 

기록관리학 전공이 2명, 역사학 전공이 1명이었

다. 석사과정은 문헌정보학 전공이 3명, 기록관

리학 전공이 1명이었다.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의 

대학원생들은 기록관리의 역사 연구에 있어서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전공자가 주도하고 있

었다. 다른 유형으로는 연구소가 4명, 기록관과 

도서관 소속이 각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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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내용 분석

각 연구 논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

록관리 역사는 일반사, 국내 역사, 국외 역사의 

세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를 세분하여 국내 역

사는 삼국시대 -백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

제강점기,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공공기록관

리법 제정 이후의 시대별로 나누었으며, 국외 

역사는 아시아, 북미, 유럽, 러시아의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순서에 의해 내용 분석

을 하고자 한다. 

3.2.1 기록관리의 일반사

기록관리의 일반사에 관한 논문은 3편이다. 

우선, 박찬승(2007)은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는 거대한 명제들 들고 나왔지만, 실제는 

매우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록과 기

록관리란 무엇인가?, 한국기록보존의 전통 -“조

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근대 이후 한국 기록

보존의 실태, 외국의 기록보존의 실태,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역사가 없으면 존재도 없

다, 기타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둘째, 서혜란(2009)은 “한국 공공

기록관리 정책의 연대기적 검토”라는 제목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60년 동안 공

공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정책과 각종 제도를 

분석하였다. 공공기록관리의 관점에서 도입기

(1948년~1980년대 중반), 준비기(1980년대 후

반~1990년대), 발전기(2000년~2007년), 전환

기(2008년 이후)로 나누었다. 도입기부터 발전

기까지는 주로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그 시

대에 이루어진 기록관리 관련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고, 전환기는 현재의 기록관리 관련 현

황을 진단하였으며, 전환기는 새로운 성장기로 

유도하기 위해 쌍방향적 네트워크형 발전모델

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이영학

(2012)의 “한국 기록관리의 사적 고찰과 그 특

징”은 조선시기에 기록관리 제도가 구축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1894년 갑오정권

에서 근대적 기록관리 제도가 어떻게 성립하였

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국

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고 새로운 

기록관리제도가 정립되었는지의 과정을 소개하

였다. 끝으로 1999년 이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현대 기록관리 

제도가 확립되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삼국과 

고려가 빠져 있긴 하지만, 조선부터 현대까지의 

기록관리의 역사적 흐름을 개관하였다. 

 

3.2.2 국내 기록관리의 역사

국내 기록관리의 역사는 시대별로 나누어 삼

국시대 -백제- 1편, 고려시대 3편, 조선시대 3

편, 일제강점기 3편,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6

편, 공공기록관리법 제정 이후 2편이 발표되었

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삼국시대-백제

한국 고대사회의 문서 생산과 관리에 대해서

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것이 없다. 그 이유는 문

헌에 구체적인 기록이 없고 고고학적 발굴 자

료가 드물어 분석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윤선태(2007)는 ‘백제의 문서행정과 목간’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들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백제의 문서목간과 문서표지용 꼬리표목간을 

분석하여, 백제의 문서 생산, 보관, 폐기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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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하였다. 우선 ‘능산리 사면목간’을 통해, 

당시 백제에서 최종 장부를 정리하기에 앞서 

사면목간을 중간 정리용 메모장으로 사용하였

고, 메모의 기능이 다한 뒤, 기존의 묵서를 깎아

내고 또 다른 내용의 메모장으로 여러 차례 재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이어 ‘관북리 

285호 목간’을 활용하여 문서의 정리와 보관 방

법, 문서의 보존과 폐기방식에 대해 검토하였

다. 문서의 정리와 보관 방법은 중국 한대(漢

代)의 표지용 목간인 갈(楬)과 형태가 유사하

고, ‘병여기(兵与記; 두루마리(卷子本) 형태

의 권축문서)’라는 장부명칭이 묵서되어 있다

는 점에서, ‘兵与記’라는 장부의 표지로 기능한 

꼬리표였다고 추정하였다. 문서의 보존과 폐기

방식의 경우는 목간의 상단부를 조금씩 차례차

례 조각내 부러뜨리는,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고대일본의 목간 폐기행정(廢棄行程)과 동일

한 목간이 발굴되기도 하였다. 이는 백제멸망 

후 백제 관인층의 상당수가 일본으로 망명하였

고,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으로 백제의 문서생산

과 폐기방식 등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

였다. 결국 백제에는 문서의 오용을 막기 위해 

문서목간을 일정한 방식으로 폐기하는 관례가 

관인사회 내에 존재하였고, 이것이 양국 사이에 

동일한 정형화된 폐기행정이 발생한 원인이라

고 주장하였다.

2)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기록관리를 다룬 논문은 3편이다. 

남권희, 옥영정(2001)의 “高麗時代 記錄物의 

交流와 保管制度”는 고려시대 기록물의 교류

와 그 보관제도를 역사적 기록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제목은 기록물을 중심으로 다룬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송나라와 고려의 서적교류를 

먼저 다루고, 고려의 기록보관제도에 대해서는 

교육제도와 국자감, 고려실록의 기록관리, 대장

경의 보관을 다루었으며, 끝에는 기록관리 담당

기관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고려

시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라기보다는 고

려의 서적보관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것이

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기록관리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

구자는 강은경이다. 강은경(2003)은 “고려시대 

공문서의 전달체계와 지방행정운영”에서 공문

서를 통한 지방과 중앙의 의사소통, 공문서 전

달체계의 일원화와 지방행정운영, 지방행정 운

영에서 지방관과 별함(別銜)에 대해 다루고 있

다. 고려전기에 중앙과 지방의 제도를 반영한 

공문서 규정인 공첩상통식(公牒相通式)과 공

문서 교류를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외관

조(外官條)를 상세하게 살폈으며, 이러한 일정

한 서식의 공문을 통해 지방행정이 중앙의 전체

적인 조율 속에 체계화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밝

히고 있다. 이어 강은경(2004)은 “고려시기 공

문서 관리체계에서 胥吏의 地位”의 글을 통해 

공문서를 관리를 담당하는 서리(胥吏)가 고려

의 정치체계에서 어떤 지위와 의미를 가지는지

를 분명하게 밝혔다. 중앙의 행정기관에서 문서

를 직접 작성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들

이 서리이며 이들의 명칭은 주사(主事)․녹사

(錄事)․영사(令史)․서사(書史)․서령사

(書令史)․사(史)․기사(記事)와 기관(記官) 

등이 있었고, 지방 행정기관에서는 향리(鄕吏)

들이 담당하였는데 이들을 기관(記官)이라 부

르기도 하였다. 이들은 단순히 문서행정 실무자

일 뿐만 아니라 그 문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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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의 범주에 속하고 있음을 밝혔다. 

3)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기록관리를 다룬 논문은 3편이다. 

우선 이경용은 구한말의 기록관리 역사를 구체

적으로 밝히는데 공헌하였다. 이경용(2004a)의 

“한말 기록관리제도 -공문서관리규정을 중심

으로-”에서 전반부는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의 식민통치 이전까지의 시기에 있었던 기록관

리기구의 형성과 변화를 3기로 나누어 고찰하

였다. 제1기 갑오개혁기(1894년 7월 27일 군기

무처 설치-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까지), 제

2기 1895년 3월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칭하여 4

월 1일 내각제가 도입된 시기, 제3기는 통감부 

설치 전후시기로 나누어 갑오개혁이후 기록관

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표 6> 참조). 논문의 

후반부는 기록법령의 정비와 특징을 다루었다. 

갑오개혁기는 의정부와 각 아문에 기록관리부서

들이 설치됨에 따라 행정사무관리 전반에 관한 

｢각부각아문통행규칙(各部各衙門通行規則)｣

과 ｢각부처무규정통칙(各部處務規程通則)｣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내부, 탁지부, 궁내청, 

경무청 등은 독자적으로 ‘처무규정’ 또는 ‘문서

취급규칙’을 마련하여 문서의 생산․유통․보

존에 관한 통일적 규칙이 마련되었다. 궁내부

도 ｢문서조판규정(文書措辦規程)｣이라는 원

칙 이외에도 ‘시행세칙’과 ‘편찬보존규정’ 및 ‘편

찬분류표’ 등의 세부 규정을 만들어졌다. 이러

한 통칙과 규정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갑오개

혁 이후는 원본보존방식이 중시되었고, 1895년 

통칙의 단계와 1904년 이후는 각 관청의 사례

를 통해 보면 ‘보존기한제’와 ‘유별편찬제’가 특

징이며, 궁내부에서는 문서편찬 보존부분이 강

조되었음을 밝혔다. 

오항녕(2008)은 “조선전기 기록관리 체계의 

이해”를 통해 과거의 기억, 당대 기록의 작성, 

기록을 통한 미래의 전망이라는 측면에서, ｢경

국대전｣의 규정에 의거한 행정문서 관리 방식

과 역사물의 기록관리 체계인 사관제도를 통하

여 창출된 조선전기 기록관리 체계의 윤곽과 

그 성격을 검토하였다. 이영학(2009)은 “대한

제국시기의 기록관리”에서 대한제국의 설립과 

관제의 개편, 기록관리기구의 설립과 업무 분

장, 기록관리제도의 특징을 언급하였다. 고종에 

의해 1897년 10월에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근대 

기록관리가 시작되었다. 의정부와 정부 부서 

및 황제권을 보좌하는 특별기구에 문서과와 기

록과를 두어 기록관리를 독자적으로 행하도록 

하였다. 대체로 문서과에서는 현용문서의 접수

와 발송 및 기안을 담당하였으며, 기록과에서

는 주요 문서 및 영구보존문서의 보존 및 편찬

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기록의 생애주

의정부

기록국

각아문

총무국
⇒

내각기록국 각부

대신관방
⇒

의정관방 총무국 
각부

대신관방편록과, 관보과, 사적과

문서과, 왕복과,

보고과, 기록과

참서관실 문서과 문서과, 

비서과

문서과
기록과

문서과, 

비서과내각관방 비서과 비서과

* 출처: 이경용 2002

<표 6> 갑오개혁이후 기록관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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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life cycle)를 고려하고, 기록물 평가를 염두

에 두면서 기록관리를 행하고자 하는 인식이 근

대적 형태로 발현되었음을 고찰하였다. 

4)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는 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경용(2004b)의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

는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 조선총독부의 기록

관리규정, 보존문서의 분류와 편찬을 다루었다.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체제는 일본 본국의 기

록관리체제를 본떠서 산하의 문서과가 ‘문서행

정의 통일’을 유지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각 해

당기관의 문서주무과에서 ‘분산보존관리’하는 

체제였다. 따라서 본부의 영구보존문서는 총독

관방 문서과에서, 산하기관의 영구보존문서는 

각 기관의 서무과에서 편찬․보존하는 체제였

다. 도(道)․부(府)․군(郡)․읍면(邑面)의 

지방 행정단위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처무규정’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

여 문서과(또는 문서계)와 서무계에서 영구보

존문서를 편찬․보존하였다. 조선총독부 기록

관리규정은 ｢조선총독부처무규정(朝鮮總督府

處務規程)｣인데, 문서의 취급과 문서의 보존․

편찬이라는 두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문서의 

취급에서는 접수 및 배부, 성안 및 결재, 성안의 

시행에 관해, 문서의 보존․편찬에서는 유별편

찬 및 보존종별에 의한 분류, 성책(成冊), 문서

과로의 ‘인계’, 서고보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

다. 보존문서의 분류와 편찬은 총독부 본부는 

초기에 갑․을․병․정․무종의 5단계 구분

방식을 채용했다가 1922년 처무규정에서는 4

단계의 갑(영구)․을(10년)․병(5년)․정종으

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부군(府郡)의 경우, 충

북․전남․경성부이외에는 갑․을․병종의 3

단계 구분의 보존기한 분류방식을 채택하였다. 

또 읍면 단위에서는, 2단계, 3단계, 4단계 구분 

등 지방 단위로 내려올수록 그 형식에서 다양

한 보존연한 방식이 채택되었다. 분류방식은 

보존기한을 적용한 유별편찬이었고, 거기에 연

도별과 과별 분류방식이 추가되고 있을 뿐이다. 

이승일(2007a)의 “조선총독부의 기록수집 활

동과 식민통치”는 조선총독부가 식민통치의 차

원에서 어떤 기구들이 어떤 기록을 수집했는가

에 초점을 맞추었다. 취조국이 1910년-1912년

에 구 한국정부의 공기록을 이관하고 규장각의 

도서를 정리하였고, 참사관실이 1912년-1915

년에 규장각의 기록을 정리하고 민간사료를 수

집하였으며, 중추원이 1915년-1938년에 역사

의 편찬과 민간사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선사편

찬위원회와 조선사편수회가 역사의 편찬과 민

간사료를 수집하였다. 이글의 저자는 이러한 역

사기록들이 한국사회를 기록화 한다는 관점이 

아니었고, 식민통치의 목적이 우선되었기 때문

에 파편성을 면할 수 없었으며, 당시의 식민지

적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찬

(2013)의 “조선총독부의 도서정리사업의 식민

사적 성격”은 조선시대 기록 보관 관리 체계의 

파괴, 사부분류체계의 일괄적용과 원질서의 해

체, 명치정부의 역사기록 관리 정책과의 비교 

순으로 살펴보았다. 그는 조선통독부의 도서정

리사업은 식민통치 정책 수립을 위한 문헌조사

에 목적을 두고, 조선 고종과 역대 국왕자료들, 

정부 관청과 지방 사고의 소장기록, 조선정부

의 행정문서철과 황실재정관련 자료를 모두 조

선총독부 자료로 일원화하여 도서과의 문서 모

두를 고도서에 적용되는 사부분류에 의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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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시대 기록관리체계가 무

너지고, 문서가 본래 정리되었던 출처별 원질서

를 모두 파괴해 버렸다고 지적하였다. 

5)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대한정부수립 이후의 시기를 연구한 논문은 

5편이다. 이경용(2003)의 “한국 기록관리체재 

성립과정과 구조 -정부기록보존소를 중심으

로-”는 정부기록보존소의 설치와 ‘영구보존문

서정리’, 정부기록보존소의 조직체계 변천과 인

력구조, 정부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발전계획’ 

검토의 순으로 정부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한 

1990년 전반기까지의 기록관리체재를 고찰하

였다. 전현수(2007)의 “한국 현대기록관리 제도

의 정립(1969-1999)”은 기록관리기관의 창설, 

기록관리 규정의 정비, 기록관리법 제정의 순서

로 현대 한국 기록관리제도의 정비과정을 고찰

하였다. 이승일의 2편과 이승일․이상훈의 공

동연구 1편은 이경용(2003)과 전현수(2007)의 

논문의 주제를 더 구체화하여 연구하였다. 우

선 이승일(2007b)의 “1960년대 초반 한국기록

관리체재의 수립과정과 제도적 특징”은 1961

년의 군부세력의 집권과 사무관리제도의 변화

가 변화되어 공공행정관리의 효율화가 강조되

고, 1962년 보존문서정리작업으로 공문서의 효

과적인 감축과 관리방법의 개발되었으며, 이 과

정에서 한국정부의 독특한 기록물 처리 방식인 

기능분류와 문서기능에 기반하여 보존연한을 

책정하는 평가체제가 개발되었음을 밝혔다. 이

승일․이상훈(2008)의 “보존문서정리작업과 국

가기록관리체계의 개편(1968-1979)”은 국가 

비상시 신속한 정부 이동을 위한 행정계획의 일

환으로 시행되었던 보존문서정리작업은 1964

년에 수립된 국가기록관리체계를 부정하고 정

부소산에 편리하도록 기록물 감축을 추진하였

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로 인해 영구보존문서의 

생성을 구조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1979년

에 국가기록관리체제를 개편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승일(2008a)의 “1980-90년대 국가기록

관리체제의 개편과 제도적 특징”은 1984년과 

1992년에 개편된 국가기록관리체제는 1980년 초

반의 한국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행정효율화를 

통하여 극복하고 사무자동화 기기의 보급을 추

진하려는 한국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

에 따라서 ｢정부공문서규정｣과 ｢공문서보관보

존규정｣이 ｢정부공문서규정｣으로 통합되었고 

｢정부공문서분류표｣와 ｢문서의보존기간종별책

정기준표｣도 일원화하는 쪽으로 개편되었던 내

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상훈(2009)의 “한

국정부 수립 이후 행정체재의 변동과 국가기록

관리체재의 개편”은 석사학위 논문을 축약한 

것으로 정부수립 초의 행정환경과 기록관리체

제,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과학적 관리제도 도

입과 그 영향으로 인한 한국정부의 행정체재 개

선, 군사정부의 국가기록관리체제 개편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6) 공공기록관리법 제정 이후

공공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의 시기를 다룬 논

문은 2편이다. 정용욱(2004)의 “역사학 연구와 

기록 -1990년대 후반이래 기록관리제도의 발달, 

자료의 정보화와 한국현대사 연구-”는 한국기

록학회가 한국 근․현대사와 기록이라는 특집

의 두 번째 논문인 역사학연구와 기록인데 부제

가 1990년 후반 기록관리제도가 정착되고, 그에 

따른 한국현대사 자료수집, 관리 활용현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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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설적 내용을 다루었다. 이승일(2008b)의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99-2008)”은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

회기록보존소의 설치,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의 

운영, 국회기록물의 관리현황, 국회 주요 기록

물의 보존실태와 헌정자료의 수집 및 관리현황 

등을 다루었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

록물관리체제의 개편은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

가 헌법기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전에는 

｢정부공문서규정｣ 등이 행정부의 기록관리에 관

한 법령이었으나 이 같은 규정을 국회에까지 적

용할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1999년에 ‘법률’의 

형식으로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

하게 되었다. 국회는 이 같은 후속조치의 일환

으로서 국회기록보존소 설치와 ｢국회기록물관

리규칙｣ 등의 개선작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가

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3.2.3 국외 기록관리의 역사

국외 기록관리의 역사는 아시아 3편, 북미 2

편, 유럽 1편, 러시아 4편인데 지역별로 나누어

서 살펴보았다. 

1) 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기록관리의 역사 연구는 3편

이다. 강대신, 박지영(2004)의 “중국․일본의 

기록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는 중국 및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를 살펴보고 한․중․

일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를 비교한 것이다. 중

국의 기록관리는 ｢국가당안법｣에 의해 중앙에

서 지방 하부 기관에 이르기까지 일차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은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여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의 기록관리 제도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 제도

와의 비교를 통해 본 글에서는 법령개정․보완 

문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문제, 전문인

력 배치 및 자격에 관한 문제, 관련 교육 문제에 

대해 고려할 만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문주영, 

김나영(2004)의 “아시아 기록관리 제도 및 체

계에 관한 연구 -인도․싱가폴․베트남을 중심

으로-”는 열대지역에 속해 있고 대부분 개발도

상국이며 오랜 문화유산국이라는 공통점이 있

는 인도․싱가폴․베트남의 기록관리법, 기록

관리 체계, 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제도, 기록

관리 업무체계, 기록관리 특징을 자세하게 비

교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 논문이

다. 남경호(2011)의 “일본의 공문서관리법 시

행에 따른 기록관리체재 검토”는 일본의 기록

관리 체제 및 공문서관리법 제정 과정, 공문서

관리법 시행에 따른 법체계 분석, 공문서관리

법 체계의 기록관리 특징을 구체적으로 밝힌 

글이다.

2) 북미

북미지역의 기록관리의 역사 연구는 2편이

다. 노경란, 박희영(2004)의 “북미지역의 기록

관리체재에 관한 비교 연구”는 미국 및 캐나다

의 기록관리제도 및 체계인 기록관리 기본원칙, 

국립기록관,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교육 및 지

위를 살펴보고, 미국과 캐나다 기록관리체제의 

특징을 종합한 것이다. 이경래(2010)의 “미국

의 비밀기록관리체재에 대한 역사적 이해”는 

미국 초기의 역사에서부터 냉전시기까지 미국

의 전반적인 비밀기록관리체제를 검토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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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비밀기록관리의 전통 수립 

시기(식민지 시대~1차 세계대전직전), 비밀기

록 관리체제의 구축 시기(1차 세계대전~2차 

세계대전 직전), 비밀기록 관리체제의 현재적 

구상 시기(2차 세계대전~냉전시기)로 나누어 

비밀기록관리체재의 수립, 구축, 현재적 구상의 

역사를 밝혔다.

3) 유럽

유럽 지역의 기록관리의 역사 연구는 송기

호, 소매실(2004)의 유럽의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에 대한 연구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

으로-이다. 이 논문은 영국․프랑스․독일 각 

국의 기록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기록관

리와 보존을 위한 조직과 기구 그리고 전문가 

양성제도, 기록관리업무체계 등을 분석하여 우

리의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제도적으로 

참고해야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유럽 3국이 

우리의 기록관리제도에 주는 주요한 시사점은 

공공기록물에 대한 연구 목적의 이용을 장려하

고 일반인의 열람권을 보장한 것, 지방기록보

존소를 지역문화와 역사연구의 중심지로 활성

화한 것,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직렬을 구분하

고 국가수준에서 양성한 것, 넷째, 역사적 개인

기록물에 대한 수집을 강화하고 보존을 지원한 

것 등이라고 하였다.

4) 러시아

러시아의 기록관리의 역사를 다룬 논문은 4

편이다. 조호연(2004a)의 “소련초기의 기록관

리제도와 그 변화”는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성립된 소련 초기의 기록관리제도의 성립과정

과 그 변화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제정 러시아 

시기와 2월 혁명 직후의 기록관리, 10월 혁명과 

기록 관련 법령의 제정, 기록관리제도의 정비, 

권력의 강화에 따른 기록관리제도의 변화를 중

점적으로 다루었다. 조호연(2004b)의 “러시아

혁명 이후부터 1930년대까지의 소련의 기록관

리제도”를 보면, 소련은 1929년 4월에 “러시아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기록관리에 관

한 법”을 제정하여 단일국가기록폰드로부터 국

가기록폰드로의 개념적인 발전을 이룸과 아울

러, 국가기록폰드의 대상을 보다 확대시켜놓았

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크게 확대시

키고 다양화시켰으며 기록물의 보존 기간도 새

롭게 규정됨으로써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기록

물의 보존 업무가 개선되었다는 측면을 밝혔다. 

조호연(2005)의 “러시아 연해변강주(沿海邊

疆州)에서의 기록관리업무의 성립과 발전”은 

제정 러시아 및 소련 초기의 기록관리(1860~ 

1938)는 연해변강주 지역의 러시아로의 편입

되고 시베리아내전 종결이전 이후의 기록관리

를 다루었고, 2차 세계대전 직전 및 전쟁기의 

기록관리(1938~1945)는 기록관리기관의 소속

이 변경되고, 연해변강주 기록물의 소개(疏開) 

작업과 중앙국립극동기록관의 설치에 대해 밝

혔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기록관리는 연해

변강주 기록관에서의 기록관리와 중앙국립극

동기록관의 블라디보스토크로의 이전과 발전

을 다루었다. 주은성(2007)의 “소비에트 초기 

기록관리제도 형성과정 연구”는 소비에트기록

관리제도의 맹아를 제정러시아 말기 아키비스

트였던 칼라초프에 의해 주도되었던 기록관리

제도 혁신에서 찾는 시각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19세기 러시아 기록관리제도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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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칼라초프의 개혁안과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

았고, 칼라초프의 개혁안과 소비에트 초기의 

기록관리제도의 형성과정의 유사성을 비교하

였다.

4. 결론 및 제언

기록관리의 역사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을 분

석한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록관리 분야의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와 ｢기록학연구｣ 및 관련 분야의 6종의 게재지

에 실린 31종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정량적 분

석에서는 31종의 논문목록을 작성하고, 분야

별․연도별 논문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연구자

별 현황에서는 연구당 저자수, 논문편수별 연

구자,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소속기관의 유형

을 밝혔다. 

첫째, 분야별로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시

기의 논문이 6편으로 가장 많고, 국외-러시아-

가 4편, 일반사,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

기, 국외-아시아-가 각 3편, 공공기록관리법 제

정 이후와 국외-북미-가 각 2편, 삼국시대-백

제-와 국외-유럽-이 각 1편이다. 연도별로는 

2004년에 9편으로 가장 연구가 많았고, 2007년 

6편, 2008년 4편, 2003년과 2009년에는 각 3편, 

2001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년에 각 1편이다. 

둘째, 기록관리의 역사분야 31편의 글을 발표

한 연구자는 총 36명이고, 중복된 사람을 제외

하면 25명이다. 저자가 1명인 경우는 25편으로 

전체의 80.64%이고, 공저는 6편으로 19.35%로 

20%가 채 되지 않는다. 기록관리의 역사를 연

구하는 학자들은 연합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독

자적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편수별 연구자는 이승

일이 4편으로 논문편수가 가장 많았고, 이경용

과 조호연이 3편이며, 강은경과 이상훈이 2편이

다. 20명이 1편인데, 그중 10명이 단일저자이고, 

10명은 공동저자이다. 연구자들의 소속기관 및 

유형을 보면, 대학교에 소속된 전문그룹은 8명

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모두 교수직에 있고 

전공은 역사학이 6명, 문헌정보학이 2명이었다. 

기록관리의 역사 연구는 역사학을 전공하는 교

수들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대

학원 박사과정이 5명이고 석사과정이 4명이었

다. 박사과정은 문헌정보학 전공이 2명, 기록관

리학 전공이 2명, 역사학 전공이 1명이었다. 석

사과정은 문헌정보학 전공이 3명, 기록관리학 

전공이 1명이었다.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의 대학

원생들은 기록관리의 역사 연구에 있어서 문헌

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전공자가 주도하고 있었

다. 다른 유형으로는 연구소가 4명, 기록관과 도

서관 소속이 각 2명이었다. 

2) 내용분석에서는 기록관리 역사는 일반사, 

국내 역사, 국외 역사의 세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를 세분하여 국내 역사는 삼국시대 -백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공공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의 시대

별로 나누었으며, 국외 역사는 아시아, 북미, 유

럽, 러시아의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기록관리의 일반사 연구는 3편 밖에 없

고, 각 연구가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시대사의 

일부에 제한되었다. 총체적 시각에서 다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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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없었다. 

둘째, 국내 기록관리 역사는 시기별로 나누

어 삼국시대 -백제- 1편, 고려시대 3편, 조선시

대 3편, 일제강점기 3편, 대한민국정부수립 이

후 6편, 공공기록관리법 제정 이후 2편이 발표

되었다. 

삼국시대는 백제시대의 문서의 정리와 보관 

방법, 문서의 보존과 폐기방식에 대해 검토한 

논문뿐이었고, 고구려와 신라시대 기록 관리 

역사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려

시대를 다룬 3편의 논문은 서적보관제도, 공문

서규정인 공첩상통식(公牒相通式)과 공문서 

교류, 그리고 중앙의 행정기관에서 문서를 직

접 작성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서리(胥吏)

와 지방 행정기관의 문서관리자인 기관(記官)

에 대해 밝혔다. 고려 기록관리 역사에 대한 전

체적인 윤곽은 밝히지 못했다. 조선시대의 논

문은 3편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거한 행정

문서 관리 방식과 사관제도, 공문서관리규정을 

중심으로 한 구한말의 기록관리제도, 대한제국

시기의 근대 기록관리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

이다. 조선조의 왕조별 기록관리, 역사기록물 

관리, 1차․2차 기록물 관리, 기록관리담당자 

등의 세부적인 연구가 없었다. 일제강점기의 

논문은 3편은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 전반, 조

선총독부가 식민통치의 차원의 기록 수집, 조

선시대 기록 보관 관리 체계의 파괴 및 조선총

독부의 도서정리사업의 식민사적 성격을 밝혔

다. 일본이 조선의 강제 식민지화를 위한 극히 

비상식적인 기록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

구 및 피해를 입은 주변 국가와의 비교 연구는 

없었다.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5편의 논문은 

1969년부터 1999년까지의 한국 기록관리제도

의 정비과정, 1960년대 초반 한국기록관리체재

의 수립과정과 제도적 특징, 보존문서정리작업과 

국가기록관리체계의 개편(1968-1979), 1980-90

년대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과 제도적 특징 

등이 다루어졌다. 정부수립이후 일제시대기록

관리가 근대 기록관리에 미친 영향 및 인식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공공기록관리법 제정 이

후의 2편의 논문은 1990년 후반 기록관리제

도의 정착, 그에 따른 한국현대사 자료수집, 관

리 활용현황에 대한 개설적 내용을 다루거나,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물관리체제의 

개편은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가 헌법기관에

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 연

구가 있었다. 한국 현대 기록관리의 체계를 다

루는 연구로는 매우 미약하여 이 시기의 기록

관리의 역사를 정립해나가기 위한 이론들이 필

요하다. 

셋째, 국외 기록관리의 역사는 아시아 3편, 

북미 2편, 유럽 1편, 러시아 4편인데 지역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이들 연구의 특징은 국별

로 잘 이루어진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를 분석

하여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그 개선점

을 찾아내고자 이루어졌다. 

아시아 지역의 연구 3편은 중국․일본, 인

도․싱가폴․베트남,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법령개정․보완 문제, 중앙

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문제, 전문인력 배치 및 

자격에 관한 문제, 관련 교육 문제에 대해 고려

할 만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북미지역의 연구 

2편은 미국 및 캐나다의 기록관리제도, 미국 초

기의 역사에서부터 냉전시기까지 미국의 전반

적인 비밀기록관리체제를 검토한 것이다. 유럽 

지역의 연구는 영국․프랑스․독일을 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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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제도를 분석하여 우리가 제도적으로 참고해

야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러시아의 기록관리

의 역사를 다룬 논문은 4편은 1917년 러시아 혁

명으로 성립된 소련 초기의 기록관리제도의 성

립과정과 그 변화, 러시아혁명 이후부터 1930년

대까지의 소련의 기록관리제도, 소비에트 기록

관리제도의 맹아를 제정러시아 말기 아키비스

트였던 칼라초프에 의해 주도되었던 19세기 러

시아 기록관리제도의 발전과 형성과정에 대해 

비교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관리의 역사 분야

의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기록관리 역사는 역사일반에 대

한 총체적인 연구가 없다. 이에 대한 연구는 각 

시기별로 전문 연구자 그룹이 중심이 되어 기

록관리의 역사에 관한 연구를 다각도로 조망해

야 한다. 국내 기록관리 역사 연구가 시기별, 지

역별로 진행되면서 동시에 이론적 기반이 체계

화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 기록관리의 역사는 시대별로 역사 

연구가 체계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는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발전

에 비해 남아 있는 문서가 거의 없다. 국내에서

는 새로운 고고학적 발굴물을 통해 기록관리의 

연구가 체계화되어야 하고, 같은 시대의 중국, 

일본 및 동아시아 국가 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 

증거가 될만한 기록들의 발굴 및 상호 연계된 

연구가 필요하다. 고려시대는 문헌에서 언급되

는 기록을 찾아나가고 그에 맞는 여러 발굴물과 

연계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고려시대 기록

관리 역사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파악되어야 

한다. 조선시대는 기록관리가 가장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에 관한 많은 기록이 남아있으므

로, 기록관리, 기록관, 기록물에 대해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일제강점기는 사례연구 및 식

민지를 당했던 여러 나라의 기록관리 역사와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는 우리나라 근대 기록관리 역사를 더욱 정밀하

게 다듬고, 일제강점기 시대의 기록관리제도에 

미친 영향 및 인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기록관리법 제정 이후는 현대 한국기

록관리의 역사를 구축하여 개발하고 정착화시

켜 나가는 시기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록관리 

역사가 연구되어야 한다. 

셋째, 국외 기록관리 역사는 아시아, 북미, 유

럽, 러시아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대표적인 국가

들의 기록관리제도와 우리나라 기록관리를 비

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의 국가들

의 기록관리 역사를 다양한 시각에서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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